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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대비: 분석 서비스 기업에서 AI 검증 인프라로 

작년 당사는 프로티나를 단백질 상호작용(PPI)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마커 

분석(PPI 패스파인더)과 항체 최적화(PPI 랜드스케이프) 기업으로 소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동사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은 변화했다. AI가 설계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고 측정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판별하는 검증 인프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로 직접 신약을 만드는 개발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2026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체결한 공동기술개발, 기술도입 옵션 계약과 

8월 미국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와의 MOU가 이 전환을 상징하는 이벤트라고 

해석한다. 

 

오픈소스 AI가 만든 새로운 병목, 웨트랩(Wet-lab) 검증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성능 구조 예측 및 설계 오픈소스 모델이 공개되면서 항체 

설계의 진입장벽은 사실상 사라졌다. 설계가 쉬워질수록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 검증해야 할 항체 후보의 개수다. 

동사는 세포 배양액에서 정제 과정 없이 항체를 칩 표면에 바로 포획해 단일분자 

수준에서 결합력과 발현량을 함께 측정한다.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기존 공정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글로벌 경쟁에서 동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파이프라인으로 증명하는 플랫폼의 가치 

동사가 보유한 플랫폼의 가치를 상승시킬 모멘텀은 자체 파이프라인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다. SPID 플랫폼 기반 도출한 2개의 후보물질을 주목한다. 

장기지속형 GIPR 길항 항체 PRT-1309는 ADA 2026 구두 발표에서 동물 모델 

대상 단회 투여 후 4주간의 체중감량 유지와 20일의 반감기를 제시했다. SOX9 

전사인자를 표적하는 골관절염 치료제 PRT-101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임상 1상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적은 아직, 체크포인트는 계약의 현금화 

다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2025년 연간 매출은 30억원으로 상장 당시 

제시한 전망치 66억원 대비 괴리가 발생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은 5억원, 

영업손실은 87억원이다. 이는 회사의 방향성이 신약개발로 전환되었음에 따른 

비용 추가 집행, 예상보다 더딘 PPI 관련 수주계약 등에 기인한다. 

향후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트위스트와의 본계약 체결, 삼성바이오에피스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주요 파이프라인 파트너링 등 항체 데이터 검증 수요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한다.   

  

NR 
액면가 100원 

종가(2026.10.07) 44,0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십억원 

발행주식수 1,111만주 

시가총액 305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1% 

52주 주가 15,860~111,800원 

60일평균거래량 110,575주 

60일평균거래대금 4.2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7 10.0 -51.8 -40.5 

상대수익률 -17.0 1.9 -38.4 -45.7 

 

Price Trend 

 
 

FY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십억원) 3  3  13  25  

영업이익(십억원) -11  -15  -7  4  

순이익(십억원) -9  -10  -3  7  

EPS(원) -904  -936  -279  621  

BPS(원) 2,594  1,654  1,371  1,987  

PER(배)    44.2  

PBR(배) 42.6  16.6  20.0  13.8  

ROE(%) -40.8  -44.1  -18.4  37.0  

배당수익률(%)     

EV/EBITDA(배) - - - 61.8  

주: K-IFRS 별도 요약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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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프로티나는 2015년 8월 설립, 2025년 7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단백질 상호작용(PPI) 데이터 기업이다. 핵심 기술은 단일분자 수준에서 PPI를 

정량하는 SPID(Single-molecule Protein Interaction Detection) 플랫폼이다. 고분자 

코팅으로 비특이적 흡착을 억제한 분석 칩(Pi-Chip), 자동화 이미징 장비(Pi-

View), 개별 분자 신호를 식별하는 알고리즘(Pi-InSight)으로 구성된다. 

 

동사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해왔다. 임상 검체의 PPI를 

바이오마커로 활용해 약물의 작용 기전과 최적 용량을 평가하는 PPI 패스파인더, 

대규모 항원-항체 결합 데이터로 항체를 최적화하고 설계하는 PPI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SPID 장비 및 전용 칩과 시약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무게중심은 랜드스케이프로 옮겨갔다. 동사는 랜드스케이프를 

단기 용역 매출원에서 항체 신약 공동개발 플랫폼으로 재정의했다. 올해 5월에는 

AI 기반 드노보(de novo) 항체설계 회사 ABX 바이오사이언시스를 설립했다. 

동사는 34억원을 출자해 지분의 약 27%를 보유했다.  

 

이 변화는 본론에서 다룬 산업의 흐름과 맞물리고 있다. 모델이 평준화되면 

경쟁력은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그중에서도 외부에서 복제할 수 없는 

실측 데이터로 옮겨간다. 동사가 매달 생산하는 항원-항체 상호작용 데이터는 

Ⅱ장에서 제시한 데이터의 조건 가운데 독점성과 축적 구조에 해당한다. 검증 

물량이 늘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설계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표1. 프로티나 주요 이벤트 요약 

시기 내용 시사점 

2025.09 미국 다국적 제약사와 PPI 패스파인더 임상검체 분석 계약 체결 패스파인더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2025.10 보건복지부 과제 착수  

2026.01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해 SPID 플랫폼 소개  

2026.1분기 차세대 고처리량 분석칩 Pi-Chip 양산 개시  

2026.2분기 EULAR, ADA, BIO USA 등 주요 학회 참여 자체 파이프라인 공개 

2026.06 PRT-101 국가신약개발사업 선정 골관절염 임상 진입 가시화 

2026.07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기술개발, 기술도입 옵션계약 체결 플랫폼의 상업적 레퍼런스 확보 

2026.08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와 MOU 체결 AI 바이오 파운드리 본격화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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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고 있는 산업 환경 

 
  1년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동사를 둘러싼 산업 환경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AI 신약개발의 병목은 누가 좋은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느냐였다. 

알파폴드3는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고, IsoDDE 같은 최상위 엔진은 소수 

파트너에게만 열려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OpenDDE를 시작으로 고성능 

모델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이제 누구나 항체와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에서의 장벽이 허물어졌기에 병목은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AI가 내놓은 

수천에서 수만 개의 후보 서열 가운데 실제로 항원에 결합하고, 포유류 세포에서 

잘 생산되며 안정적인 것을 선별해야한다. 이 판별은 여전히 실험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실제 실험에서의 검증이 향후 병목이 될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된다. 

이런 수요는 숫자로 확인된다. DNA 합성에 강점이 있는 미국 소재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는 2026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치료제 부문 매출이 4,040만달러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영진은 AI 기반 신약개발 관련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내년도 비슷한 성장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AI가 설계한 단백질을 자동화 실험으로 검증해주는 스위스 소재의 Adaptyv 

Bio도 8월 4,000만달러의 시리즈A를 유치했으며, Roche, 노보 노디스크 등 

100곳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검증 단계에 자본이 몰리기 시작한 상황이다. 

 

동사는 이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SPID 플랫폼의 

핵심은 포유류 세포 배양액 속 항체를 정제 과정 없이 칩 표면에 바로 포획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은 항체를 생산하고 정제한 뒤 결합력을 측정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동사는 극미량의 항체만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하나의 장비에서 

결합력과 발현량을 동시 정량해 경쟁력이 있다. 

 
그림1. SPID 플랫폼을 활용한 PPI 빅데이터 생성 도식도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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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체결한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와의 MOU는 이런 강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연결하는 첫걸음이다. 트위스트는 다품종 DNA를 빠르게 합성할 수 

있는 기업으로 AI 설계항체를 실물로 구현하는 과정의 출발점을 쥐고 있다. 다만 

트위스트의 공정은 정제를 거치기에 수만 개 단위 검증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다. 

 

트위스트가 합성한 대량의 후보를 동사가 1차로 빠르게 걸러내고 선별된 소수만 

정밀 공정으로 재생산, 정제해 검증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트위스트는 검증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동사는 글로벌 수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양사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에서 본계약 전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관건은 생산능력이다. 동사는 항원-항체 상호작용 데이터 생산능력을 28년까지 

월 10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분기부터 Pi-Chip 384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장비와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기에 증설에 따른 

원가 통제가 용이하다. 생산능력 확대가 계획대로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2. 프로티나의 비즈니스 모델.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PPI 랜드스케이프 내 항체 설계 AI 모델 분야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기존 방식 대비 비용, 기간에서의 이점이 있는 PPI 랜드스케이프. 또한 비정제 형태에서도 PPI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강점 보유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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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트위스트 MOU 체결 이전 동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개량항체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시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 400억원 

이상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 2025년 매출액의 2.5% 기준). 물질 이전에 따른 

선급금, 개발 및 판매 마일스톤과 매출 로열티로 구성된다. 

 

동사는 SPID 플랫폼으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검증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IND 신청 전까지 전임상을 주도한 뒤 임상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플랫폼으로 도출되는 신규 물질에 대한 라이선스 옵션을 

확보했다. 이 계약은 2025년 10월부터 함께 수행해온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의 

후속 계약으로 과제를 통해 도출된 항체의 경쟁력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접 

확인한 뒤 상업적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한다. 

 

개량항체 전략의 핵심은 속도와 특허 회피다. 이미 효능이 검증된 항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변 서열을 대규모로 탐색하면, 결합 지속이나 생산성 같은 

특성은 개선하면서 원 항체의 특허와는 저촉되지 않는 대체 서열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탐색은 측정해야 할 변이체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SPID 

플랫폼이 강점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사는 이번 계약이 단일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인적분할 이후 매년 1개 이상 후보물질을 임상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주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신약 후보 

발굴의 앞단을 동사 플랫폼에 맡겼다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 역량이 부족한 

다른 기업에게도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CRO나 CDMO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원 트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앞단 역량을 확보하려는 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영역에서의 동사와의 협업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림4. 정제 과정이 불필요한 SPID 플랫폼 

 
그림5. 기존 대형장비 기반 측정값과 SPID 플랫폼 측정값 간 

상관관계 0.87로 높음 

 

 

 
자료: bioRxiv,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bioRxiv,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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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 성과 기대 

 
  작년 자료에서 당사는 동사가 휴미라 바이오베터(PRT1207/1208), 비만 및 당뇨 

타깃 GIPR 항체(PRT1301), HER2 타깃 항체 등을 초기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사이 이 중 비만 프로그램이 PRT-1309로 구체화되었고, 

새로운 기전의 골관절염 치료제 PRT-101이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부상했다. 

 

PRT-1309(비만, 대사질환)는 SPID 플랫폼으로 발굴한 장기지속형 GIPR 길항 

항체다. GIPR 기능 상실 변이를 가진 사람들의 체질량지수가 낮다는 인간 

유전학적 근거에서 출발했다. 유전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기전의 임상 성공률이 

더 높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 동일한 기전으로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은 

암젠의 마리타이드(MariTide)로 현재 후기 임상 중이다.  

 

동사는 올해 중순 개최한 ADA 학회에서 구두 발표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단회 투여 시 4주간 안정적인 체중감량 효과가 유지되었고 

반감기는 약 20일로 사람에서 3~6개월 간격 투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 시 최대 26.8%의 체중 감소로 터제파타이드 

단독(28.8%)에 근접했으며 투여 26일차까지 주요 장기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당사가 주목하는 것은 PRT-1309의 사업적 위치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올해 3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에서 특허가 순차 만료되고 있다. 제네릭 기업들이 가격 

외에 차별화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GLP-1 제제에 장기지속형 

항체를 더해 효능과 지속성을 끌어올리는 병용 전략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단독 

신약으로 빅파마와 정면 경쟁하기보다, GLP-1 제네릭 시대의 부스터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림6. 단회 투여로 4주가량 체중 감소 효과 유지됨을 확인  그림7. 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 시 최대 27% 달하는 체중감소 기록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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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T-101(골관절염)은 연골 형성의 핵심 전사인자인 SOX9를 직접 표적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다. 전사인자는 대부분 고정된 3차원 구조가 없는 비정형 

영역(IDR)으로 이루어져 있어 약물 개발이 불가능한 표적으로 여겨져 왔다. 

동사는 SOX9가 IDR을 통해 단백질 응집체를 형성해 전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 응집을 촉진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단일분자 

수준에서 단백질 간 결합을 측정하는 SPID 플랫폼을 통해 유효 타겟을 설정했다. 

 

중증 골관절염 동물 모델에서의 전임상을 통해 연골구조 재생 및 통증억제를 

확인했다. EULAR에서는 Biosplice의 로어시비빈트 대비 우월성을 시사했다. 이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 설치류와 비설치류 대상 

효능/독성 평가, CMC 개발 후 내년 임상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일정이다. 

골관절염은 현재 질환의 진행 자체를 되돌리는 근본치료제(DMOAD)가 없다. 

진통제와 인공관절 수술 사이에 비어 있는 치료 공백이 크다는 점에서, 사람에서 

연골 재생 신호가 확인된다면 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8. 골관절염 치료 현황  그림9. 골관절염 주요 치료제 개발 현황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골관절염 환자에서 SOX9 유전자 발현량 감소 확인 
 

그림11. 골관절염이 유도된 상태(DMM+)에서 PRT-101 투여 시 

스코어 유의미하게 감소. 연골손상 억제효과 발생함을 의미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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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시장 속 3가지 경쟁력 
 

  AI 설계 항체의 검증 시장은 초기 단계다. 하지만 이미 서로 다른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동사의 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강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사는 동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포지션이다. 동사가 트위스트나 대형 CRO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대량으로 확보한 후보군을 저비용으로 1차 선별하는 

앞단 레이어로 포지셔닝을 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공정 안에 동사의 장비와 칩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엔비디아 GPU를 사듯 DNA 합성을 

거래한다면 동사는 그 결과물의 품질을 판정하는 검사 장비가 되는 것이다. 

트위스트 MOU는 이 포지션을 향한 첫 단추이며 독점 조항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여러 글로벌 파트너와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데이터의 충실도(fidelity)다. AI 설계 항체가 실제 실험에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발현 유무에서 나온다. 무세포나 효모 기반 측정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실제 의약품이 생산되는 포유류 세포 환경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동사는 포유류 

세포에서 발현된 항체를 그대로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값이 실제와 더 가깝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거의 없는 개발 가능성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독점성의 조건에도 부합한다. 

 

셋째는 원가 구조에서의 이점이다. 동사는 유리나 고분자 등 원재료만 조달하고 

칩과 이미징 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한다. 해외 플랫폼을 들여와 운영하는 

서비스 기업과 달리 생산능력을 늘리더라도 단위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검증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당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장비와 

소모품 내재화가 완료된 동사는 수익성에서의 이점이 명확하다. 

 
그림12. A-Alpha Bio의 AlphaSeq 플랫폼 작동원리 요약. 효모 표면 디스플레이와 NGS 결합. 

PPI와 항체 결합력을 대규모 정량 측정하는 플랫폼 

 
자료: Drug Discovery,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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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AI 설계 항체의 검증 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경쟁력은 측정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얼마나 빨리 대량으로, 효율적인 비용 인프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 모델이 평준화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들어보고 실험해본 데이터다. 그 데이터를 저렴하면서도 정확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표2. AI 설계 단백질, 항체 검증 관련 글로벌 주요 기업 비교 

기업 국가 방식 강점 한계점 

Twist Bioscience 미국 다품종 DNA 합성 + 포유류 발현, 정제 기반 항체 발굴 
대규모 DNA 합성 역량 

AI 활용해 매출 빠르게 상승 

정제 공정 기반으로 대량 검증 시 

비용, 시간 크게 소요 

Adaptyv Bio 스위스 무세포(Cell-free) 단백질 생산 + 자동화 결합 분석 

빠른 회전율 

주요 AI 설계 Tool과 연동 

고객 100곳 이상 확보 

무세포 발현은 실제 포유류 세포 

생산성과 비교 시 괴리 발생 가능 

A-Alpha Bio 미국 효모 기반 라이브러리 대 라이브러리 PPI 측정 
4억 건 이상의 PPI 측정 DB 확보 

ML 모델 보유 

효모 기반 측정이라는 점에서 완전 

형태의 항체 개발가능성 평가 한계 

프로티나 한국 포유류 세포 배양액에서 칩 직접 포획, 단일 분자 측정 

정제 생략, 극미량 측정 가능 

결합력과 발현량 동시 측정 가능 

장비/칩 내재화 완료 

생산능력 확대 입증 필요 

글로벌 레퍼런스 추가 확보 필요 

업계표준(SPR/BLI) - 정제 단백질 기반 결합 동역학 측정 규제기관 신뢰도 확보 대량 스크리닝 부적합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경쟁 기술 대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점이 존재하는 SPID 플랫폼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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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별도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유동자산 27  20  52  69   매출액 3  3  13  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9  1  28  38       증가율(%) 28.3  17.7  269.3  98.6  

  단기금융자산 15  15  15  15   매출원가 1  1  4  5  

  매출채권 1  1  5  11   매출총이익 2  2  8  21  

  재고자산 0  1  2  4   판매비와관리비  13  17  16  17  

비유동자산 5  3  3  2     연구개발비 7  7  11  10  

  유형자산 3  2  1  0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1  0  0  0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32  23  55  71   영업이익 -11  -15  -7  4  

유동부채 2  4  8  18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매입채무 0  0  0  0     영업이익률(%) -385.2  -420.2  -58.1  16.2  

  단기차입금 - - - -    이자수익 0  0  1  1  

  유동성장기부채 - - - -    이자비용 0  0  4  4  

비유동부채 2  2  32  32     지분법이익(손실) - - - - 

  사채 - - - -    기타영업외손익 2  4  4  4  

  장기차입금 - - 30  30   세전계속사업이익 -9  -10  -3  8  

부채총계 3  5  40  50     법인세비용 - - - 2  

지배주주지분  28  18  15  22     세전계속이익률(%) -305.4  -295.0  -23.8  33.3  

  자본금 1  1  1  1   당기순이익 -9  -10  -3  7  

  자본잉여금 97  97  97  97     순이익률(%) -305.4  -295.0  -23.8  26.7  

  이익잉여금 -73  -83  -86  -79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9  -10  -3  7  

  기타자본항목 3  3  3  3   기타포괄이익 0  0  0  0  

비지배주주지분 - - - -  총포괄이익 -9  -10  -3  7  

자본총계 28  18  15  22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2025 2026E 2027E 2028E 

영업활동 현금흐름 -8  -7  -4  10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9  -10  -3  7   EPS -904  -936  -279  62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1  1  0   BPS 2,594  1,654  1,371  1,987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CFPS -777  -809  -206  662  

  지분법관련손실(이익) - - - -  DPS -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16  1  1  1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1  - - -  PER    44.2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0  - - -  PBR 42.6  16.6  20.0  13.8  

  금융상품의 증감 0  - - -  PCR -142.3  -33.9  -133.0  41.5  

재무활동 현금흐름 21  1  31  1   EV/EBITDA - - - 61.8  

  단기금융부채의증감 - - - -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 - 30  -  ROE -40.8  -44.1  -18.4  37.0  

  자본의증감 21  - - -  EBITDA이익률 -342.3  -380.1  -51.9  17.9  

  배당금지급 - - - -  부채비율 11.9  29.1  264.4  227.7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3  -7  27  10   순부채비율 -84.2  -91.4  -87.2  -104.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2  9  1  28   매출채권회전율(x) 2.5  2.6  3.8  3.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9  1  28  38   재고자산회전율(x) 10.3  6.5  9.4  7.9  

자료 : 프로티나,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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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5-09-12 NR     

2026-10-08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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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원) 목표주가(원)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6-09-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2% 8% - 


